
다끼사다가 추가 발표한 추동 상품기획 -  

소프트한 느낌과 가벼움을 중요시 

 

일본의 많은 콘버터(converter)중의 하나인 “다끼사다(瀧定)사”는 2002/03년 

추동 섬유상품으로써 추가로 기획하여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였다. 

근무복 스타일의 최고급 복고조(最高級復古調)의 멋(working vintage taste)을 

풍기는 “터프 쉬크(tough chic : 억세면서도 멋진) 소재 그룹에 “소박하면서도 

자유스러운 맛(folklore Bohemian taste)”을 곁들이고자 자유스럽고 대담한 무늬

를 넣을 수 있는 프린트(print 날염)나 자카드(jacquard)나 자수(刺繡)등의 수법

과 강연사로 성글게 평직으로 짜서 얇은 보일(voile)이나 약연사로 성글게 짠 

얇은 고오즈(gauze)나 면과 모를 섞어 뽑은 거친 실로 사(紗)나 망(網)모양으

로 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에타민(Etamine)소재를 사용하게 되며, 특히 면/

앙골라(Angola)모를 섞어 짠 에타민 소재에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

며,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앙골라나 캐시미어(cashmere)를 섞어 

만든 소재를 늘려 나갈 것이다. 

다끼사다사의 상품 기획과에서는 “추동 상품에 있어서의 패션의 비결은, 

위에 껴입는 옷이나, 갖추어진 격식과 안감을 댄 깃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우면서 가벼운 소재에 관심이 쏠리

고 있다. 

“버츄얼 팝(virtual pop : 실질적인 대중 전위 예술)” 기획 그룹에서는 “팬시 

트위드(fancy tweed : 섬유가 굵은 양모로 거칠게 짠 변화 조직의 방모 직물)

나 뒷면에 파일 등의 털이 있는 운동복(裏毛 sweat), 양면 니트(double faced 

knit) 등을 생생한 색(vivid color)으로 염색하고 있다. 



또한 “퍼포먼스(performance : 예술적인 성과)”기획 그룹에서는 “수트(suit : 양

복 상하)”나 “세팅 업(setting-up : 미용체조)”용 소재를 늘려 나갈 것이다. 맨

살에 재킷(jacket)을 입는 양식에서는 세번수 울을 중요시하고 있다. 


